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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74회 제헌절을 맞이하여 조속한 공휴일 재지정을 촉구한다. 

  오는 7월 17일은 제74회 제헌절이다. 1948년 7월 17일 제헌국회가 대한민국 헌법을 제정∙공포하
여 건국의 초석을 놓은 것을 기념하는 국경일이다. 우리 국민은 제헌 헌법에 의하여 비로소 수천 년 
노예적 신민의 굴레를 벗어나 자유와 인권을 누리는 주권자로 새롭게 태어날 수 있었고, 인간의 존
엄성과 법치주의에 기반한 선진문명국가를 건설할 수 있었다.

  제헌절의 국가적∙국민적∙역사적 의의가 이처럼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노무현 정권은 2005. 6. 
30. ‘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’을 개정하여 당시 3.1절, 제헌절, 광복절, 개천절 등 4대 국경일 
중 제헌절만 공휴일에서 제외하는 행정입법을 하였고, 문재인 정권은 2021. 7. 7. ‘공휴일에 관한 법
률’을 제정하여 정권이 바뀌더라도 제헌절은 공휴일이 되지 않도록 하는 장치를 만들었다. 이는 현재
의 5대 국경일 중 건국의 정당성과 국가 정체성에 관련된 제헌절만 공휴일로 지정되지 않도록 못을 
박은 것이다.

  이에 한변은 대한민국의 정체성과 헌법 가치의 국민적 내면화를 위하여 작년 2021. 7. 16. 제헌절
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한 입법을 청원하였으나, 국회는 심사기간을 제21대 국회의 임기만료일인 
2024. 5. 29.까지 연장한다는 통보를 해왔을 뿐 현재까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다. 이는 국
민의 청원권을 조롱하고 대한민국 헌법을 무시하는 국회 다수당의 본심을 드러낸 횡포에 다름없다. 
  
  무릇 헌법은 국가 존립과 발전의 근본이며, 국민의 정체성을 규정하는 요체다. 인류사에서 근본을 
잊은 국민이 번성했던 역사는 없다. 우리는 74년 전 헌법을 만드신 이승만 대통령과 건국세대의 정
신을 기리고, 건국정신을 바탕으로 나라의 미래를 개척해야 한다. 

  제헌절을 공휴일로 제정하는 일에 국민 모두의 관심과 성원이 필요하다. 또한 국회는 건국세대의 
후예들로 구성된 헌법기관이라면 마땅히 정파적∙이념적 편협성에서 벗어나 한변의 청원을 수용하여 
제헌절을 공휴일로 지정하는 입법을 서둘러야 할 것이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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